
진리는 아름답다 

외국셔행을 하면 늘 부럽다는 생각을 가지는게 두 가지가 있다. 

외국 사람들의 옷 차림이나 찬란한 도시 문화 기관이 아니다. 애탈 

만큼 부러운 것은 남의 나라의 산과 길이다.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 

본 유럽의 여러 나라，몇군데의 예외가 있지마는 모두가 푸른 산과 

알뜰하게 가꾸어 놓은 길들이 눈에 띈다. 독일의 프랑크프르트시 

상공에서 내려다 볼 때 어쩌면 이렇게도 푸른 산림이 이처럼 잘 가 

꾸어질 수 있을까 하고 감탄을 연발했던 것이다. 

흔히 서구 사람들은 자연을 극복하고 동양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 

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자연을 극복한다는 서구인들이 자연을 가꾸 

는데 한발 앞서고 자연을 숭배한다는 동양이 오히려 자연을 혹사하 

는기현상을 본다. 자연을 아끼고 가꾸고 키우는 일이 얼마나 아름 

다운 일인가를자식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어야하지 않을까 ? 

길도 마찬가지다. 길은 사람이나 차의 교통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길은 한 국가의 질서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교회가 공장을 짓거나 생산을 할 수 없으며 군사행동이나 정치행 

위를 직접해 나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교회가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길을 닦고 나무률 심 

어 가꾸고 키운다는 일이 얼마나 긴요하고도 아름다운 일인지를 잘 

아는 것이 교회이다. 

교회에서 가족 계획 사업을 하는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책임적인 

가정을 형성하고 인구를 조절함으로써 식량문제, 도시화 문제，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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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는 인권 문제와 같은 것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 

겠는가? 사람을.키우고 아끼고가꾸는 것은，산에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길올 닦아서 질서를 이루어 나 

가는 것은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과 같다. 

무리는 자연을 함부로 다룬다. 기계도 함부로 다루어서 술한 사 

고를 낸다. 그 뿐이랴 사람을 함부로다룬다좀더 세심한관심과예 

민한 감수성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상상력을 가지고 자연을, 기계 

룰, 인간을 키울 줄 알게 되었으면 ！ 

결국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길 밖에 없다. 감상적 

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리의 미학문이다. 진리의 미학이 없는 나 

라는 모든 차림새가 살벌하다. 아무렇게나 마구지어놓은고층건물 

은 역시 진리의 미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집 앞을 

깔끔하게 청소하고생활환경을 정리한다는 것은하나의 아름다운일 

이다. 우리는 진리를 고매한 이념이나 서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찾아야겠다. 참된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때에 우리는 풀 한포기 나 무 한 그 루 그 

리고 물 한 방울을 아끼고 키우고 가꾸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강산 

이 아름다화지고 산천에 윤기가 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우리 산천은 너무삭막하다. 우리의 생활 속 

에도 아름다움과 윤기가 없다. 진리는 아름답다. 진리의 미학이 무 

던히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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